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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지방기상청, 지역 기상 전문인력
양성을 위해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손잡다

- 학생들의 전공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전문가들이 주제별 강의 진행

□ 강원지방기상청(청장 장근일)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(총장 박덕영)는 2025년 

2학기에 대기환경과학과 재학생들의 전공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

실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 전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.

□ 이번 강의는 총 15주 과정으로, 현장의 기상 전문가들이 기상관측부터 

호우, 대설, 강풍, 폭염 등 위험기상 현상과 기후변화까지 주제별로 

강의를 맡아 진행한다. 강원지역 특유의 지형특성에 따른 기상현상을 

이해하고 기상청의 다양한 수치모델 예측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

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.

□ 기후위기시대에 특히 영동지역은 태백산맥과 동해(東海)의 영향으로 

극한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있고, 이에 대한 일기예보는 다른 지역에 

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. 그러므로 본 지역연계 교육과정은 

교과서와 이론 중심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, 영동지역의 특성과 고유의 

기상조건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기상

전문가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.

□ 장근일 강원지방기상청장은 “매년 지역의 관‧학‧연 공동워크숍을 개최

하여 기상기술을 공유하여 왔으며, 특히 올해는 지역의 인재들이 전공 

실무역량을 키워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상예보 전문가로 성장할 수 

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대학교와 협력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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